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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비교 

이교일*, 김지온**, 하은호***, 김은빈****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

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

로 2025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38명의 데이터

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

애수용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

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NS 간접접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토대로 비장애대학생

의 직접접촉 및 SNS 간접접촉의 상호작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을 집단 간 차원에서 밝힌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장애대학생과 장애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비장애대학생, 접촉이론,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직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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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시혜나 동정을 넘어, 사회 내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공동체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학교는 성인 초기 단계에 

사회적 가치관과 타자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대학생이 대학교에서 다

양한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은 개인적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김민경·박재국,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

의 장애수용태도는 개인의 인식을 넘어 사회 통합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

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비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태도 변화의 기제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했다.

장애수용태도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사회 내 차이를 

존중하려는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장애인과의 직접접촉 경험(송수지·김정민, 2008; 김종운·고영희, 2018), 사회

적 거리감(Bogardus, 1933; Wilson & Scior, 2015),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SNS 

간접접촉(최유숙, 2019; Turner, 2007)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간접접촉으로 인하여 장애수용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

하고자 한다. Allport(1954)는 이질적인 집단 간의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 공동의 목표, 협동적 상호작용, 권위ㆍ법ㆍ관습의 지원이라는 네 가

지 조건이 충족된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후 Pettigrew & Tropp(2006)는 이러한 

조건이 사회적 거리감 감소와 장애수용태도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

다. 따라서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은 직접접촉의 대안적 수단으로 간주되며, 

그 효과는 개인의 접촉수준이나 기존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집단은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이 동시에 가능한 환경에 위치하므로, 이 두 접

촉유형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연구대상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간접접촉

의 효과가 개인의 사회적 맥락이나 경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수용태도를 설명하는 핵심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미·김유리, 

2019; 김혜숙, 2007). 즉, 간접접촉이 장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는 장애인을 얼마나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가에 따라 실제 장애수용태도로 이어지

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직접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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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과 간접접촉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 그쳤으며,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간접

접촉과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실천적인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동향

비장애인의 장애수용태도에 관한 연구는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중

심으로 연구되었다. 먼저 직접접촉 경험과 장애인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장애수용태

도가 직접접촉의 양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송수지·김정민(2008)은 장

애인과의 직접적 경험이 ‘역고정관념’ 형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김종운·고영희(2018)는 대학생의 장애인 자원봉사 참여가 장애인

식 개선과 긍정적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적절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직접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장애수

용태도 향상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직접접촉의 질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장애수용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도 있다. 이

소영·이경희(2016)는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형성된 경험이 고정관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김영미·진혜경(2021)은 장애인과의 직접접촉에 자발성이나 맥락

이 결여될 경우 오히려 기존의 편견을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정은 외(2020)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경험에서 비장애인의 시혜적 태도가 강화됨을 보

여주며, 접촉의 빈도보다 질과 상호작용 방식이 장애수용태도 형성에 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SNS를 통한 간접접촉과 장애인 인식 간의 관

계에 관한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최유숙(2019)은 대학생 커뮤니티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

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만연하며, 이러한 간접접촉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

음을 경고하였다. 나대웅(2023)은 영상 미디어가 장애인을 영웅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재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고찰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SNS를 통한 

간접접촉이 단순 정보 노출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양상이 직접접촉과는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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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통해 때로는 왜곡된 인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수용태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김종운·고영희, 2018), 학년이 높아

질수록 수용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강영심 외, 2020). 또한 정신건강이 양

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장애인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가 나타난 연구도 있다(장대

연·이성민, 2024). 특히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수용태도를 결정짓는 변수로, 사회적 거리감

이 낮을수록 장애인을 가족, 친구, 이웃처럼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며 이들을 정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종운·고영희, 2018).

대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장애인식에 관한 연구 또한 확대되고 있다. 김민경·박재국(2018)

은 대학교에서 형성된 장애수용태도가 향후 사회 전반의 장애수용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

았다. 손성화·강영심(2019)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만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학교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장(場)이며, 이 시기의 사회적 접촉 경험은 비장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 형성과 사회통합의

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직접접촉과 간접접촉 중 하나에 집중하거나, 직접접촉

의 양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접촉유형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SNS 기반 간접접촉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 효과가 직접접촉 경험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이 대학생은 장애인과의 직접접촉과 SNS

기반의 간접접촉이 모두 이루어지는 집단이므로, 이들의 접촉 경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

촉,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

계가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비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

생 간의 접촉 환경에서 나타나는 장애수용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Allport(1954)의 이론

은 집단 간 편견 해소를 위한 조건과 접촉의 효과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장애인과 비장

애인 간 상호작용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수용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론

적 틀로 간주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존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질과 심리적 거리감의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장애친화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설명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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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이론(Contact theory)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서로 다른 집단의 관계를 설명할 

때 유용한 이론이다. Allport(1954)는 특정 조건이 갖춰진 구조화된 상황에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접촉이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하에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동등한 집단 지위, 공동의 목표, 집단 간 협동, 권위ㆍ법ㆍ관습의 지원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집단 간 접촉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접촉이론은 조

건을 통해 집단 간 관계의 긍정적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접촉 그 자체로 집

단 간의 편견이 해소되거나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고경은, 2013).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접촉은 오히려 긴장감과 불안을 초래하며,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Bennett, 2007), 접촉이론은 접

촉이라는 행위 자체보다는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 즉 접촉의 유형은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으로 구분된다. 직접접

촉은 두 집단이 실제로 만나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Allport(1954)는 집단 간의 

직접접촉이 갈등을 해소하고 다른 집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직접

접촉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고정관념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관계 

개선에 효과적이지만(Pettigrew, 1998), 그것을 지역사회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현

실이다. 다른 집단과 관계를 맺기 위해선 그 집단이 처해있는 환경이나 상황과 같은 사회

문화적 이해가 필요한데(윤인진 외, 2018),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

호작용하며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와 SNS를 통

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졌으며, 집단 구성원은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경험에서 얻

은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 해석할 단서를 얻는다(황현진 외, 

2024). SNS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간접접촉은 접촉이론에서 말하는 직접접촉의 대

안으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상호작용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간접접촉은 직접접촉 경

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집단에 대한 초기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간접접촉을 통

해 얻은 이미지는 직접접촉을 통해 체험한 경험과 일치할 때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

(Pettigrew & Tropp, 2006). 즉,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며, 두 접

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인식변화와 태도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

쪽에 편중된 접촉 경험은 오히려 왜곡된 인식 형성이나 거리감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

며, 이 두 접촉 형태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접촉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관점이 된다.

따라서 접촉이론은 단일한 접촉경험의 효과를 넘어서, 다양한 접촉유형 간의 상호작용과 

그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직접접촉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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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접촉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Allport(1954)의 접촉이론 관점은 두 접촉유형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

다.

3. 장애수용태도의 정의

장애수용태도는 장애라는 개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포괄하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외현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넘어서, 비장애

인이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사회 속에서 받아들이는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즉, 

장애수용태도는 장애인을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사회 내 차이를 존중하려는 태

도를 포함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사회구성원으로 포용하는 태도로 정의해 왔다. 강영심·손성화·한민정(2020)은 장애수용

태도를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대학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공동

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보았다. 김민경·박재국(2018)은 장애에 대한 태도는 선천

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획득되고 변화 가능한 성향임을 강조하였

다.

이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장애수용을 포용과 평등이라는 사회 가치와 연결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장애수용의 

주체가 일관되게 비장애인으로 설정됨으로써, 장애인을 ‘수용되는 존재’로 대상화하고 비장

애인 중심의 위계적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미·진혜경

(2021)은 수용이라는 개념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비장애인이 

권력을 가진 주체로 기능하며 장애인을 수동적 객체로 위치시킨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단순히 ‘긍정적 인식’으

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된 사회구조적 권력관계와 비장애 중심주의를 성찰하려

는 방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인지·정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되, 그 속에 작동하는 비장애 중심성, 수직적 관계성, 권력 비대칭에 대한 비판적 인

식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비장애대학생이 장

애인을 일상적·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장애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정서적 반응과 장애인의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인지적 태도의 수준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과의 교류에 대한 개방성,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권리 인정,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수준을 포함하여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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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근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소수집단에 대한 이미지와 그로 인한 

인식은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이예나, 

2024). 기존 연구들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이미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Turner(2007)는 SNS에서의 장애인 표상이 사

용자의 주관적 인식과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간접접촉을 정

보접촉의 빈도와 정보가 전달하는 표상의 성격에 따라 정의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SNS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접촉을 ‘SNS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표상에 대한 비장애

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SNS상에서 접하게 되는 장애인 관련 콘텐츠

의 노출빈도와 긍정적·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장애수용태도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감은 특정 대상 집단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정서적 거리를 의

미하며(Bogardus, 1933), 타자에 대한 주관적 친밀감, 정서적 반응, 행동적 태도를 포괄

하는 개념이다(Huskin, Reiser-Robbins, & Kwon, 2018). Bogardus(1933)는 사회적 

거리감을 개인이 타 집단을 얼마나 가까운 사회적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

표로 제시하였고, 이후 낙인집단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었다. 사회적 거리감은 일반적으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거리감으로 구성된다. 

인지적 거리감은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은 인식적 반응, 정서적 거리감은 불편감·두려움·

혐오 등의 감정 반응, 행동적 거리감은 접촉 회피나 관계형성에 대한 거부 행동을 의미한

다(김혜숙, 2007; 김민경·임용재, 2022). 사회적 거리감의 하위 구성요인은 서로 독립적이

거나 상호작용하면서 대상 집단과의 거리감을 형성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감은 차별, 낙인, 

배제의 정서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소수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최

원규·박현정, 200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역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Wilson & Scior, 2015).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비장

애인은 장애인을 자신과 유사하거나 수용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며, 이는 포용적 태도와 긍

정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한상미⋅김유리, 2019). 반대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장

애인은 ‘타자’로 인식되어, 심리적 배제와 부정적 수용 태도가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거리감을 비장애대학생이 장애인을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에서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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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존재로 인식하는지 나타내는 총합적 심리개념으로 정의하며, 이는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가정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수용태도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 외에도 성별, 

학년, 생활수준, 건강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 성별의 경우 김종운 

외(2018)는 여성의 장애인 자원봉사 경험 빈도가 남성보다 높았으며, 이에 따라 여성이 장

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장애수용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웅규 

외(2013)도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장애수용태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강영심 외(2020)와 김민

경 외(2018)는 1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의 학생보다 장애 수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

였다. 생활수준 역시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예순 외(2015)는 혼자 거주하

는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건강수준은 신체적 활동성과 정신건강 측면 모

두에서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Reina(2019)는 비장애인의 신체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된다고 보고하였고, 장대연 외

(2024)는 자신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대학생일수록 장애수용태도가 높다

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건강수준의 향상이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감 등을 높여 타인에 

대한 수용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

인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장애인 수용태도는 평균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

인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장애인 수용태도 간의 관계는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는 직접적 접촉뿐만 아니

라 SNS와 같은 간접경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접촉의 빈도와 방식은 사회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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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과 수용태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

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대학생 3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접촉 수준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장애인 접촉 수준에 대한 질문은 ‘귀하는 일주일에 장애인을 어느 정도 만나십니까?’이었

으며 ‘1=매일 만난다, 2=자주 만난다, 3=가끔 만난다, 4=전혀 만나지 않는다’로 4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Allport(1954)의 접촉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상호

작용은 차별적 태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간헐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접촉(예: 가끔 

만난다)은 차별적 태도를 완화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매일 

만난다’와 ‘자주 만난다’를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 ‘가끔 만난다’와 ‘전혀 만나지 않는

다’는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Luna, et al(2020)의 사회적 네트

워크 수준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매일 만난다’와 ‘자주 만난다’를 직접접

촉 수준이 높은 집단, ‘가끔 만난다’와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

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의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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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하위변수 빈도 퍼센트

성별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남성 88 37.8

여성 145 62.2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남성 27 25.7

여성 78 74.3

학년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1학년 76 32.7

2학년 55 23.6

3학년 39 16.7

4학년 이상 63 27.0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1학년 63 59.9

2학년 9 8.6

3학년 11 10.5

4학년 이상 22 21.0

생활수준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매우 낮음 3 1.3

낮음 27 11.6

보통 75 32.2

높음 98 42.0

매우 높음 30 12.9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매우 낮음 1 1.0

낮음 13 12.4

보통 37 35.2

높음 44 41.9

매우 높음 10 9.5

건강수준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매우 건강하지 않음 4 1.7

건강하지 않음 31 13.3

보통 69 29.6

건강함 91 39.1

매우 건강함 38 16.3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매우 건강하지 않음 2 1.9

건강하지 않음 10 9.5

보통 31 29.5

건강함 49 46.7

매우 건강함 13 12.4

<표 1> 비장애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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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대학생의 성별에서는 여학생 223명(66.0%)이었으며 남학생은 115명(34.0%)이었

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39명(41.1%), 4학년 이상이 85명(25.2%), 2학년이 64명

(18.9%), 3학년이 50명(14.8%)이었다. 비장애학생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으로 높

음이 142명(42.1%), 보통이 112명(33.1%), 낮음과 매우 높음이 각각 40명(11.8%), 매우 

낮음이 4명(1.2%)이었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수준으로 건강함이 140명

(41.4%), 보통이 100명(29.6%), 매우 건강함이 51명(15.1%), 건강하지 않음이 41명

(12.1%), 매우 건강하지 않음이 6명(1.8%)이었다.

2) 연구절차

2025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NAVER Form)를 실시하였다. 연

구자가 스마트 LMS에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공유한 후 비장애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응답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안내

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지

인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설문참여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중 참여 가능

성을 낮추고자 지역과 대학교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368명이 

참여하였으나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비장애대학생이 아닌 경우, 4년제 대학

교 재학생이 아닌 30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8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주요변수

1) 종속변수: 장애수용태도

종속변수인 장애수용태도는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라는 현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뜻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iller와 그의 동료들(1969)

이 개발하고 이종남(1994)이 번역한 ‘장애태도 요인분석 척도(Disability Factor Scale: 

DFS)’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4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문항은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동일시, 추론된 

정서장애’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장애수용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써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 중 ‘장애인들은 특정 지역에 그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와 ‘나는 편견없이 장애인

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였다. 장애수용태도는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태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장애수용태도의 Cronbach's α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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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6이다.

2) 독립변수 1: SNS 간접접촉

SNS 간접접촉은 접촉 빈도와 표상에 대한 묘사와 평가로 측정될 수 있다(Tan, 

Fujioka, & Lucht, 1997). 이에 이 연구는 SNS 간접접촉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순태․강한

나(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접촉’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

항은 유튜브와 에브리타임에서 접한 장애인 관련 콘텐츠의 비중과 이미지에 대해 응답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1). SNS 간접접촉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써 ‘1=

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

성되어 있다. SNS 간접접촉은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SNS 간접접촉의 Cronbach's α 값은 0.745

이다.

3) 독립변수 2: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특정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심리적으로 멀

거나 혹은 가까움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이 연구는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정혜영과 서보순(2012)이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 문항을 고

은과 목흥순(2013)이 일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은 ‘국가·제도, 일반·생활, 학교·동료, 친구, 가족’ 총 5개 차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5점 리커트 척도로써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

의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거

리감은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음

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감의 Cronbach's α 값은 0.936이다.

1) 이 연구에서 SNS를 유튜브와 에브리타임으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언론진흥재
단(2024)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한국」과 김청희·김남두(202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20대는 유튜브를 통한 정보 이용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종임·박진우·이선민(2021)은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에브리타임>이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 수집 및 교류의 창구가 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2024년 기준 에브리타임의 누적 가입자는 732만명이며, 월평균 251만 명의 
학생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대학생활을 공유한다(Platum, 202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와 
에브리타임에서 이루어지는 SNS 간접접촉 경험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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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은 ‘0=남성, 1=여성’으로 더미변수 처리

하였다. 학년은 ‘1=1학년, 2=2학년, 3=3학년, 4=4학년, 5=5학년’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

으며, 이중 5학년의 빈도가 낮아 ‘1=1학년, 2=2학년, 3=3학년, 4=4학년 이상’으로 변환하

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생활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매우 높음, 2=높음, 3=보통, 4=

낮음, 5=매우 낮음’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매우 

건강함, 2=건강함, 3=보통, 4=건강하지 않음, 5=매우 건강하지 않음’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생활수준과 건강수준을 역문항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3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첫째,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간의 인

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

여 다변량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통계량 S.E. 통계량 S.E.

장애수용태도 2.418 0.496 1.167 4.167 0.170 .133 0.672 .265

SNS 간접접촉 2.636 0.739 1.000 5.000 0.179 .133 -0.005 .265

사회적 거리감 2.052 0.667 1.000 4.150 0.449 .133 -0.403 .265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n=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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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왜도 범위는 절대값 기준 0.170~0.449이었으며, 첨도 

범위는 절대값 기준 0.005~0.672인 것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 가정 조건인 왜도의 절

대값 기준 3미만, 첨도 절대값 기준 10미만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장애수용태도는 평균 2.418(SD=0.496), SNS 간접접촉의 평균 2.636(SD=0.739),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 2.052(SD=0.667)로 나타나 주요 변수 중에서 비장애대학생의 SNS 간접접

촉으로 인한 장애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다른 변수에 비하여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

가할 수 있다.

2.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검증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요변수 집단 n M SD df t p

장애수용태도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233 2.438 0.517

336 1.097 .273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105 2.374 0.444

SNS 
간접접촉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233 2.686 0.759
336 1.873 .062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105 2.524 0.685

사회적 
거리감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233 2.139 0.689
336 3.638 .000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105 1.859 0.572

<표 3>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검증
(n=338)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t=3.638, p<.001). 구체적으로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

은 집단(M=2.139, SD=0.689)이 높은 집단(M=1.859, SD=0.572)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와 SNS 간접접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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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비장애대학생의 통제변수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 (2) (3) (4) (5) (6) (7)

(1) 1

(2) .120* 1

(3) -.034 -.010 1

(4) -.064 -.047 .609*** 1

(5) -.091 .006 -.124* -.074 1

(6) -.052 .000 -.066 -.068 .666*** 1

(7) -.091 .210*** -.100 -.001 .342*** .263*** 1

<표 4> 상관관계분석
(n=338)

주 : (1) 성별 (2) 학년 (3) 생활수준 (4) 건강수준 (5) 장애수용태도 (6) 사회적 거리감 (7) SNS 간접접촉
*p<.05, **p<.01, ***p<.001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장애수용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이(r=.666, p<.001) 가장 높은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수용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활수준과 건강수준(r=.609, p<.001)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수용태도와 SNS간접접촉(r=.342, p<.001), 사회적 거리감과 SNS 

간접접촉(r=.263, p<.001), 학년과 SNS 간접접촉(r=.210, p<.001), 생활수준과 장애수용

태도(r=-.124, p<.05), 성별과 학년(r=.120, p<.05)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장애인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종운·

고영희, 2018)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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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가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

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종속변수

(장애수용태도)

전체(n=338)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n=233)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n=105)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B S.E. B S.E. B S.E.

상수 1.349 .133 1.133 .155 1.855 .264

통제
변수

성별 -.044 .042 -.042 -.013 .049 -.012 -.175 .082 -.174*

학년 -.009 .016 -.023 -.004 .020 -.009 -.002 .030 -.006

생활수준 -.041 .028 -.073 -.026 .034 -.046 -.071 .051 -.139

건강수준 .005 .026 .009 -.002 .031 -.004 .016 .049 .032

독립
변수

SNS 
간접접촉

.117 .029 .174*** .153 .034 .225*** .020 .054 .031

사회적 
거리감

.457 .031 .614*** .472 .036 .629*** .426 .063 .549***

R² .481 .539 .374

adjR² .471 .526 .335

F 51.076*** 43.953*** 9.744***

Durbin Watson 1.943 1.941 2.051

<표 5>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가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n=338)

*p<.05, **p<.01, ***p<.001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VOL, VIF를 확인한 결과 전체 집단의 VOL은 

0.618~0.969, VIF는 1.032~1.619,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VOL은 

0.591~0.963, VIF는 1.039~1.693,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의 VOL은 

0.642~0.965, VIF는 1.037~1.558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



장애의재해석(제6권 제1호, 2025)

- 153 -

인하였다. 또한, 각 집단별로 Durbin-Watson을 살펴본 결과 1.941~2.051의 범위로 나

타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각 집단별로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집단의 회귀식 설명력은 47.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51.076, p<.001). 이 연구의 독립

변수인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수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감(β=.614, p<.001)은 SNS 간접접촉(β=.174, p<.001)보

다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장애수용태도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의 회귀식 설명력은 52.6%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43.953, p<.001). 장애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사회적 거리감(β=.629, p<.001)은 SNS 간접접촉(β=.225, p<.001)보다 장애수용태

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감과 SNS 간접접촉

은 장애수용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의 회귀식 설명력은 33.5%이었으며, 회

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9.744, p<.001).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독립변수에서는 사회적 거리감(β=.549, p<.001)이었으며, 통제변

수 중에서는 성별(β=-.174,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이 높을수록 장애수용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성일수록 장애수용태도가 부정적

인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낮은 집단과 다르게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식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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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

에 따라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

펴봄으로써 대학교 내 장애 친화 환경 조성의 실질적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하여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지지한다. 

또한 송수지·김정민(2008), 김종운·고영희(2018)의 연구와 같이 직접접촉의 경험이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밀접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직접접촉의 수준이 장애

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절하는 핵심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를 개인

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조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장애대학생

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거리감만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SNS 간접접촉만을 경험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유숙(2019), 나대웅(2023)의 연구와 일치하며, SNS로 

인한 왜곡된 장애 이미지가 사회적 거리감과 부정적 인식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완충하는 심리적 완충지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Pettigrew & Tropp, 

2006). 즉, 비장애대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SNS를 통해 형성된 고정

관념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NS가 단순히 부정적 고정관념

을 강화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표현과 커뮤니티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SNS를 통해 자신의 목소

리를 내고 비장애 중심적 사회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윤형·조은총, 2020). 

따라서 SNS 간접접촉의 영향력을 단일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양면성과 복잡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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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

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조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향후 실천 방안의 방향성

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장애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대학 내 장애인과의 실질적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질 높은 상호작용이 편견 감소에 효과적이

라는 이론적 근거와도 부합한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일회성 캠페인보다는 공동 프로젝

트, 협력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 내에서는 교과 및 비교과 영역 모두에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하

며, 장애 학생이 ‘배려’의 대상이 아닌 상호작용의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대학 내 문화

와 환경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적 기반 조성과 동시에, 다양한 접촉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단순히 SNS 기반의 장애 관련 콘텐츠 제공만으로는 비장애대학생의 태도 변화에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왜곡된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 SNS 간접접촉이 갖는 영향력

은 이중적이며, 특히 직접접촉이 결여된 환경에서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비판적 미디어 수용 능력 

향상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반면, 직접접촉이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

관념이 심리적 현실감에 의해 해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접촉 경험이 미디어

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심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Pettigrew & Tropp(2006)의 

연구와도 연결된다. 또한, SNS는 장애 당사자에게 자기표현과 정보 공유,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SNS 간접접촉의 양을 늘

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장애 당사자 주도의 디

지털 콘텐츠 생산 지원, 비장애인 대상의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 병행되는 통합적 접

근이 필요하다.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대학교

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보다는, 장애

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는 위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자연스러운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 지

도 아래 수업 시간 내 토론참여, PBL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장애대

학생과 장애대학생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대학교 

교양과정에서 장애 이해 및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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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iltiy Studies)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SNS상 장애 

관련 콘텐츠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올바른’ 장애 이미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넘어, 미디어에 재현된 장애가 어떤 권력

관계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

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도형 콘텐츠와 상호작용 기회의 확대를 위한 캠퍼스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당사자 중심(nothing about us without us)’원칙에 입각하

여, 장애대학생이 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장애 학생들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

애와 다른 정체성(젠더, 인종,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교차하는 지점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

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장애 경험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SNS 간접접촉’의 효과가 개인의 직접접촉 경

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

존 연구들이 직접접촉 또는 간접접촉의 개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는 

두 접촉유형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변수를 살

펴보았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성인 초기 단계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장

애 수용태도의 형성 과정이 사회적 접촉 경험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를 통해 대학교 내 장애 친화 환경 조성의 실질적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는 장애를 단순히 ‘수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성의 일부로 

재해석하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는 장애를 포함한 다

양한 인간 경험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학 문화 조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비확률표집방법 중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수

집하였기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확률표집방법을 활용하

여 연구의 외적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측정한 SNS 간접접촉 경험

은 SNS 공간에서 논의되는 장애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

츠의 정서적 속성(긍정적/부정적), 노출의 지속성, 감정적 반응 등의 세부 차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SNS 간접접촉 경험을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정교화하여 장애수

용태도 및 사회적 거리감 형성의 차별적 영향을 비교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

구는 비장애대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장애 대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비장애대학생과의 상호작용 경험이나 수용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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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Disability 

Acceptance Among Non-Disability 

University Students

: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Level of 

Direct Contac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KyoIl Lee
*
, JiOn Kim

**
, EunHo Ha

***
, EunBean Kim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non-disabled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accept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are influenced by 

SNS-based indirect contact and social distance, depending on their level of 

direct contact. Based on Allport’s(1954) contact theory, this research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contact experiences in shaping 

disability acceptance attitudes. A online-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 to 

March 28, 2025, with non-disabled students enrolled in four year universities in 

South Korea. Data form 338 participants were analyzed to produce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students with a high level of direct contact with PWD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social distance compared to those with a low level 

of direct contact. Second, in the low-contact group, both SNS-based indirect 

contact and social dista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disability 

acceptance attitudes. In contrast, for the high-contact group, only social 

dist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while SNS-based indirect contact w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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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group-level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disability acceptance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contact based on contact theory. 

Lastly, it suggests practical strategies for enhancing social interaction between 

non-disabled university studen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long with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disability acceptance, contact theory, direct contact, indirect contact, social 

distance, non-disabled university student,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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